
“지역 기반 종문회·장학재단,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뜻 모아”

고씨 광주전남종문회·장학재단,
GIST에 장학기금 5,025만 원 기탁

- 10일(화) 오전 10시 30분, GIST 총장실에서 기탁식 개최
- 고윤근 장학재단 이사장, 2017년부터 기부 연도에 의미 담은 장학기금 기부 이어와
- 고홍천 종문회장, 장학사업 통한 지역사회 공헌 지속

-

▲ 2월 10일(화) GIST 총장실에서 고씨 광주전남종문회·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을 진행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나눔의 전통이 미래 과학인재를 키우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총장

실에서 고씨 광주전남종문회·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문회와 장학재단은 총 5,025만 원의 장학기금을 GIST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기금 기탁은 고씨 광주전남종문회·장학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과

학기술 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기반 종문회가 과학기

술 인재 양성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고씨 광주전남장학재단 고윤근 이사장은 2017년 2,000만 원 기부를 시작으

로, 기부 연도에 맞춘 금액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실천해 온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적인 원로 기부자다. 2019년 2,019만 원, 2021년 2,021만 원, 2022년 2,022만 원 

등 연도에 의미를 담은 기부를 이어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1

억 4천만 원을 넘어섰다.



고씨 광주전남종문회 고홍천 회장 역시 종문회를 대표해 이번 기부의 취지에 공감

하며 장학사업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고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 온 

인물로, 종문회장으로서 지역사회 공헌과 장학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두 기부자의 뜻이 더해지며,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에 뜻

을 모은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이날 기탁식에는 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김용철 연구부총장, 이수정 입학학생

처장, 발전재단 관계자와 고씨 광주전남종문회 고홍천 회장, 고씨 광주전남장학재

단 고윤근 이사장 등 종문회 임직원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GIST 총장실에서 고씨 광주전남종문회·장학재단 기탁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윤근 장학재단 이사장, GIST 임기철 총장, 고홍천 종문회장, (재)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

임기철 총장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이어져 온 종문회와 장학재단의 나눔이 

GIST의 인재 양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기부는 지역과 대

학이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기탁자의 뜻이 학생들의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윤근 장학재단 이사장은 “오늘의 나눔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과 충렬공 고경명 

장군의 정신 계승, 그리고 광주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과학 인재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만큼, 

GIST가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이번 장학기금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홍천 종문회장은 “종문회와 장학재단이 함께한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전반에 나

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GIST는 지역사회와 함께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과 사회의 미래

를 이끄는 선순환 협력 구조를 인재 양성 비전으로 삼아, 지역 기반 장학기금 조

성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